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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5월4일 제2차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박덕준 기자  승인 2022.04.27

포천도시공사는 오는 4일 도시공사 임직원, 유관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2차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

개하기로 했다.

포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

혈액원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매해 헌혈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제1차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해 임직원

21명, 지역주민 5명이 이미 참여했고 올해 100명을 목표로 매 분기마다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의 따듯한 마음으로 기증한 헌혈증을 백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 및 수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사회적약자에게 기부해 따듯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포천도시공사의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운동으로 혈액수급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분들도 함께 헌혈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도시공사는 헌혈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정책을 꾸준

히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포천도시공사의 사랑의 헌혈운동은 5월 4일 오전10시30분∼오후4시까지 진행되며 포천도시공사

본청(군내면 청성로 112)으로 헌혈버스가 찾아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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